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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대중 견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을 거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한미동맹 현대화’가 거론되고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재편 전략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고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증액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한국을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중국-대만 간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미국의 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한국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외부 침략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에 국한하지 않고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장으로 투입하려 한다. 이는 그 적용범위를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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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토 및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로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위반이며, 한국을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국을 중국-대만 간 군사적 갈등의 한복판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 

미국이 대만을 전면 지원하여 대리전 형태로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보복 사례가 

보여주듯, 한국이 중국-대만 군사 갈등에 휘말릴 경우 중국의 군사적‧외교적‧경제적 보복이 

뒤따를 것은 자명하다. 

 

셋째, 한미동맹 현대화는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미국은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인 

130조 원 이상을 매년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압박으로 예산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에 

해당한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현재의 9배에 달하는 연간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패권 전략 실행을 위한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넷째,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과도 모순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기치로 내세웠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방향은 국민 다수의 기대에 부합한다. 

그러나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은 한국 외교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며, 

나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강화해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이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종속되는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율적‧균형적 외교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라. 

 

 

2025년 8월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윤 복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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